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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일-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 

: 일-가족 양립에 대한 직속상사 지원 인식, CEO 지원 인식, 일-가족 양립적인 

조직 분위기,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

 

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정혜승 

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성민정  

 

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

근무제가 적용되었다. 과거 각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 두었던 근무 시간을 근로기준법을 

통해 규제하기에 이른 것은 일-가족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 결과

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. 선행연구에서도 인간의 노동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일-

가족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 노동 자원이 보다 많이 투입되어 일-가족 균형이 이루어지

지 않을 경우 다른 영역에 투입하는 노동 자원을 줄이게 되고, 이는 결국 자원이 적게 

분배된 영역으로부터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(Chen, Powell,& 

Greenhaus, 2009). 

 

본 연구는 일-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일-가족 긍정적 전이(work-

family positive spillover)를 촉진하고 일-가족 부정적 전이(work-family negative 

spillover)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간 커뮤니

케이션 활성화 수준이 일-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, 매개변수로서 

일-가족 양립에 대한 직속상사 및 CEO의 지원 인식, 일-가족 양립적 조직 분위기

(organizational climate), 직무 스트레스를 설정하였다.  

 

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‘여성관리자 패널 조

사’의 6차 조사 데이터(한국여성정책연구원, 2016)를 활용하였다. 210개 기업에 근무하는 

대리급 이상의 3,159명의 여성 관리자 패널 가운데 이직자, 창업자, 기타근로자 등을 제

외하고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관리자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, 본 연구에

서는 총 939명의 표본을 활용하였다.  

 

연구 결과 조직구성원간 상향식, 하향식, 수평식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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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PR연구회2 세션

-가족 양립에 대한 직속상사 및 CEO의 지원인식이 높게 형성되고, 일-가족 양립적 조직

분위기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간 

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.  

 

일-가족 양립에 대한 직속상사 및 CEO의 지원 인식, 일-가족 양립적 조직 분위기, 직무 

스트레스가 일-가족 긍정적 전이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CEO의 지원 인식이 일-가족 긍

정적 전이를 촉진하고,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일-가족 긍정적 전이가 확산되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일-가족 부정적 전이 모형에서는 상급자의 일-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 인식

이 일-가족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, 일-가족 양

립적 조직 분위기가 일-가족 부정적 전이를 완화시키며,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때 일-가

족 부정적 전이가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.  

 

본 연구 결과는 일-가족 긍정적·부정적 전이의 선행요인으로서 조직구성원 간 커뮤니케

이션 활성화 변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-가족 전이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장한다는 의

미가 있다. 또한 본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CEO의 일-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 

인식이 일-가족 긍정적 전이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. 이는 일-가족 양립에 대한 

직속상사의 지원 보다 CEO가 주도하는 조직 차원의 지원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

한다. 더불어 일-가족 양립적 조직 분위기가 일-가족 긍정적 전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

미치지 못할지라도, 일-가족 부정적 전이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일-가족 양립

적 조직 분위기 형성이 조직구성원의 일-가족 영역에서의 성과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할 

수 있음을 제시한다.  

 

본 연구는 일-가족 균형을 위해 개인 및 직무 변수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, 조직 차원

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으로써 조직의 PR담당자 및 인사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인 시

사점을 제공한다. 가령 조직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

토할 필요가 있으며, CEO 메시지 등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-가족 양립에 대한 조

직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.  

  

- 95 -

[P
ro

vi
de

r:
ea

rt
ic

le
] D

ow
nl

oa
d 

by
 IP

 1
65

.1
94

.1
03

.1
3 

at
 T

ue
sd

ay
, N

ov
em

be
r 

19
, 2

01
9 

3:
19

 P
M



www.earticle.net

2019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
똘레랑스(                   ): 관계와 포용

[연구결과]  

 

 

Χ2= 1288.100(d.f.= 283, p < .001), CMIN/DF= 4.552, IFI=.920, CFI=.919, TLI=.907, RMSEA=.062  

 

 

 

Χ2= 1604.127(d.f.= 362, p < .001), CMIN/DF= 4.431, IFI=.916, CFI=.916, TLI=.906, RMSEA=.06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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